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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플라스틱의 사용은 대략 1세기 전 그 합성이 시작
된 이래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생
산된 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
고 있다(Geyer, Jambeck, & Law, 2017). 이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해법을 두고 인류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
가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라는 새로
운 오염물질이 주목받고 있다(Henderson & Green, 
2020).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5mm 이하 작은 크기의 플라
스틱을 의미한다. 1970년대 초 해양에서 작은 플라스

틱 조각들이 발견되어 보고된 이후, 2000년대 중반부
터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난 수년간 관련 연
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ark et al., 2019).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산업이나 생활 제품의 용도
에 맞게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작게 제조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 제품이나 폐플라스틱이 여러 원인에 의해 
조각나거나 분해되어 아주 작아진 것도 있다. 바다와 
강, 호수와 빙하, 대기, 토양, 그리고 수산물, 생수, 
식품, 심지어 인체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지구상에
서 미세플라스틱은 거의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Dioses-Salinas, Pizarro-Ortega, & 
De-la-Torre, 2020).

플라스틱 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은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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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
틱 오염이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상황일 뿐 우
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해양오염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보고되었다(Henderson & 
Green, 2020). 인간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임을 
고려할 때, 관련 과학기술 개발이나 사회적 제도 마련
뿐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원
인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the sources of 
microplastics)으로는 인조잔디 등의 고무입자, 선박 
등의 도료, 세안제 등의 개인위생제품, 타이어분진, 합
성섬유, 연마제 등이 보고된 바 있다(Boucher & 
Friot, 2017; Lee, 2022; Park et al., 2019). 그러나 
합성섬유, 타이어, 선박용 페인트 등을 미세플라스틱
과 연관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중국 선
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Deng et al., 2020). 

국내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플
라스틱의 비극성 성질(Kim, Jang, & Joung, 2014)이
나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Kim, Jang, & Joung, 
2016)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의 성질이
나 성분 물질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과 직접 
연관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
서나 지도서에서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언급은 없
고 ‘플라스틱’과 섬유, 고무, 비닐 등을 서로 다른 특
성을 가진 물질들로 구별하여 다룰 뿐이다(Lee et 
al., 2022). 이에 예비교사들이 초등과학 관련 학습과
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된다.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행동의 변화까
지 유발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으나(Pahl & Wyles, 
2017), 미세플라스틱의 원인 물질이나 오염 상황에 대
한 인식 조사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시발점임은 자
명할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 형성이나 체
계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때, 미래 초등과학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의
미가 있다(Kim & Lee, 2021; Kwon, 2003). 미세플
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을 조사함
으로써,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플라스틱 관
련 내용 지도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개발이나 과학적 참여 지도(Park & Kim, 2022) 
등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성별에 따라 달
라질 가능성(Jo et al., 2002)이 있다. 여학생의 경우 
자연환경에 대한 감수성이나 책임의식, 환경보호에 대
한 적극적인 태도가 더 발달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Choi, 2013). 그리고 플리스, 인조모피와 
같은 의류나 스크럽 화장품 등 미세플라스틱 원인이 
될 수 있는 생활 물품에 대한 소비의 기회가 여성에
게 더 많을 수 있다(Yoon & Yoo, 2021). 따라서 남
학생들에 비해 여학생이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접한 경험이 더 많은지, 미세플라스틱 원인 물
질이나 오염 상황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지, 관련 문
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지 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초등예비교사의 성별이 주로 여학생이 많다
는 점을 고려할 때(Park et al., 2022), 여 예비교사
들의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가 향후 초
등교육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된 물품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
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각각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전에 미세플라스틱이라
는 용어를 접해본 예비교사들이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에 대해 더 바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지 탐색하였
다. 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대학교 학부생 1, 2학년으로
서, 자연과학 교양과목 수강생(사회, 수학, 과학, 체육 
전공) 및 과학과교육 수강생(국어, 수학, 체육 전공) 
중 일부 학생들이었다. 해당 강의시간에 미세플라스틱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연구자가 설문 목
적, 소요 시간 등을 간단히 소개한 이후, 설문지 작성
에 동의하여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66(남: 75, 
여: 91)명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연구 대상을 선
정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초등예비교사들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2. 검사 도구

선행 연구(Boucher & Friot, 2017; Deng et al., 
2020; Park et al., 2019) 등을 참고하여 미세플라스
틱에 대한 설문을 개발하였다. 우선 미세플라스틱이란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가장 잘 알게 된 경로가 무엇인지 서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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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미세플라
스틱의 의미를 설문의 도입부에 간단히 제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원
인물질로 제조된 것(실험준비물/여행준비물)과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실험
준비물의 예로 ‘일회용 스포이트, 실험 가운, 컴퓨터, 
스티로폼 상자, 물티슈’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미세플
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된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
였다. 선택지의 다양성을 위해 미세플라스틱과 무관한 
‘유리막대’도 함께 제시하였고, 예비교사들의 생각을 
여과 없이 알아보기 위해 선택(예/아니오/모르겠다) 
후 보충 서술하게 하였다(Kim, Jang, & Joung, 
2016). 마찬가지로 여행준비물 ‘신용카드, 수영복, 황
사용 마스크,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과 함께 미세플
라스틱과 무관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함께 제시하
였다.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된 것을 모두 선
택하고 보충,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을 선택하
고 보충, 설명하도록 하였다. 오염상황으로는 ‘빈 페트
병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부서진다, 아이스팩 속의 젤
은 하수구에 버리고 겉 비닐은 분리수거한다, 광고부
착 방지용으로 전봇대에 칠해둔 페인트가 벗겨진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된다, 바닥에 
붙어있는 껌이 사람들에게 밟히며 작아진다’를 제시하
였다. 미세플라스틱과 무관한 상황인 ‘알루미늄 포일
을 잘게 자른다’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내용과 관련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순면 재질의 
실험 가운, 티타늄 소재의 신용카드, 생분해 플라스틱 
등의 존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
문가 1인과 논의하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학생들에
게 친숙하면서도 미세플라스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되는 10가지 물품 및 5가지 상황을 최종 선정
하였다. 설문지 일부에 대한 응답 사례를 <부록>에 제
시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태도
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나는 미세플라스틱이나 관련 
문제에 대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잘 알고 싶다(관
련 문제에 대한 관심)’, ‘나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에 참여하고 싶다(문제해결
에의 참여의지)’,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관련 교육
의 필요성 인식)’ 등의 5단계 리커트 문항(An, Lee, 
& So, 2020; Kim, Park, & Jeong, 2007; Shin, & 
Shin, 2021)을 구성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3. 분석 방법

먼저 미세플라스틱 용어를 접한 경험 여부 및 접한 
경로를 조사하고,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 분
포(χ2)를 분석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
조된 물품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물품이나 상황에 대한 선택(예/아니오/
모르겠다)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향후 미세플라스
틱 관련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세플라스
틱 용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선별한 후 
전체 응답자에 비해 올바른 선택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각 선택에 대해 보충설
명을 서술하도록 하였으나 서술하지 않은 경우도 많
았기 때문에, 그 유형이나 빈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세플라스틱 용어 경험자들의 서술 사례를 일
부 인용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해석,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러
한 인식에서의 성별 차이를 탐색해보기 위해, 미세플
라스틱 원인물질(10개 문항) 및 오염상황(5개 문항)에 
대해 바르게 응답한 문항 수를 구한 후 성별에 따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미세플라스틱과 무관하지만 선택
지의 다양성을 위해 제시하였던 ‘유리막대, 일회용 나
무젓가락’,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을 잘게 자른다’에 
대한 응답은 결과 분석 시 제외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해
결을 위한 참여의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5
단계 리커트 문항별 평균을 구하고, t 검증으로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미세플라스틱 용어를 접한 경험 여부

설문의 첫 문항에서 ‘미세플라스틱’이란 용어를 들
어본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 138명(83.1%)이 ‘그렇
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이는 중국의 상해 시민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Deng et al., 2020)에서 단
지 26%만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응답
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긍정적인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학생이었던 점, 최근 코
로나 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가 사회적으
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남 예비교사에 비해 여 예비교사
들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본 비율이 다소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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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 = .070). 
접하게 된 경로로는 대체로 ‘뉴스나 기사(47명), 고

교나 대학에서의 학습(31명), TV나 인터넷(19명), 그 
외 제품광고(7명), 공익광고나 캠페인(5명)’ 등이 언급
되었다. 이처럼 상당수 예비교사들이 TV 뉴스, 인터
넷 기사,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세플
라스틱 관련 내용을 접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아
직 그 용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예비교사
들도 28명(16.9%)이 있었다. 또한, 학습 과정을 언급
한 경우(31명)에도 ‘고교 시절 국어 문제집의 지문, 대
학 원어민 강사의 영어강의’ 등이 예로 제시되어, 비
교적 상식 수준에서의 내용을 접한 경우가 많았을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조
차 없는 예비교사들도 일부 있고, 용어를 접한 경로도 

뉴스나 기사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아직까지 학교 현
장에서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미세플
라스틱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Park et al., 2019), 향후 미세플라스틱 관련 내용이 
교육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
이다. 

2. 미세플라스틱 원인 물품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제시된 물품 가운데 미세플라
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된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
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실험관련 예시 물
품에 대한 전체 예비교사들(N = 166)의 선택 결과를 

성별 예 아니오 계 χ2 df p

나는 이전에 미세플라스틱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남 58 17 75

3.28 1 .070여 80 11 91

계 138
(83.1)

28
(16.9)

166
(100.0)

Table 1. The numbers (%) of preservice teachers who had heard about microplastics before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되었는가?

미세플라스틱 용어 경험자 (n = 138) 전체 (N = 166)

예 아니오 모르겠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실
험
준
비
물

컴퓨터 102
(73.9)

11
(8.0)

24
(17.4)

117
(70.5)

14
(8.4)

34
(20.5)

일회용 스포이트 98
(71.0)

9
(6.5)

30
(21.7)

110
(66.3)

15
(9.0)

40
(24.1)

스티로폼 상자 80
(58.0)

20
(14.5)

36
(26.1)

90
(54.2)

27
(16.3)

47
(28.3)

실험 가운 44
(31.9)

44
(31.9)

48
(34.8)

50
(30.1)

57
(34.3)

57
(34.3)

물티슈 42
(30.4)

48
(34.8)

46
(33.3)

47
(28.3)

61
(36.7)

56
(33.7)

여
행
준
비
물

신용카드 115
(83.3)

5
(3.6)

17
(12.3)

130
(78.3)

7
(4.2)

28
(16.9)

비닐봉지 98
(71.0)

15
(10.9)

22
(15.9)

115
(69.3)

17
(10.2)

31
(18.7)

수영복 81
(58.7)

20
(14.5)

35
(25.4)

95
(57.2)

24
(14.5)

45
(27.1)

황사용 마스크 56
(40.6)

29
(21.0)

50
(36.2)

60
(36.1)

36
(21.7)

67
(40.4)

일회용 종이컵 40
(29.0)

70
(50.7)

26
(18.8)

47
(28.3)

81
(48.8)

36
(21.7)

Table 2. The frequencies (%) of pre-service teachers' choices on microplastic causative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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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2/3 가량이 컴퓨터(70.5%)와 일회용 스포
이트(66.3%)를 미세플라스틱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
로 바르게 선택하였고 과반수 가량이 스티로폼 상자
(54.2%)를 선택하였다. 실험 가운이나 물티슈에 대해
서는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가 대략 
1/3씩으로 유사하여, 상당수 예비교사들이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세플라스틱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
들(n = 138)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약간씩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전체 예비교사들의 결과와 크
게 다르지는 않았다(예: 컴퓨터 73.9%, 일회용 스포이
트 71.0%, 스티로폼 상자 58.0%). 각 선택에 대한 보
충 설명을 서술한 응답자가 많지 않았다는 연구의 제
한점이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예비교사들의 보충 설명 사례를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에 플라스틱이 있으니 미
세플라스틱이 될 수 있을 것, 바다 등에 그냥 버려지
면 그 스티로폼 알갱이가 미세플라스틱이 될 수 있다’ 
등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 용어를 접해 본 경우에도 실
험 가운(31.9%)이나 물티슈(30.4%)에 대한 정답률은 
여전히 매우 낮았다. 각 선택에 대한 보충 설명에서도 
‘실험가운(아니오): 섬유가 플라스틱일 리가 없다, 물
티슈(아니오): 천과 같은 재질이므로 미세플라스틱 입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티슈(예): 안 좋은 성분이 
많기에’ 등 예비교사들의 관련 소양이 부족함이 엿보
였다.

여행관련 예시 물품들에 대한 전체 예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카드(78.3%)를 선택한 경
우가 가장 많았다(Table 2).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용어
를 접해본 예비교사들의 경우 정답률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신용카드가 잘게 쪼개지면 미세플라
스틱 조각이 나올 것 같다’와 같이 보충 설명한 사례
도 있었다(Table 3). 비닐봉지(69.3%)를 선택한 경우
도 전체 예비교사 가운데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비
닐은 폴리에틸렌(PE) 등의 합성수지로 제조되고, 그 
명칭도 단위체의 비닐(vinyl)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Kim, 2019). 영문 표기의 경우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이므로 비닐이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국문 표기의 
경우 비닐과 플라스틱을 관련짓기 어려울 수 있다. 비
닐이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되었다고 응답하고 
‘플라스틱 백’과 같이 바르게 인식한 사례도 있었으나
(Table 3), ‘(플라스틱이 아닌) 비닐로 제작되었다’ 등
의 이유로 미세플라스틱과 무관하다거나, ‘오염물질은 
맞지만 미세플라스틱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이유로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수영복(57.2%)의 경우 앞선 실험 가운(30.1%)이나 

물티슈(28.3%)에 비해 정답률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
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수코팅이 플라스
틱일 것이다’ 등과 같이 제시되어, 합성섬유 자체를 
플라스틱 성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폴리프로필렌(PP) 부직포 등으로 제조되는 
황사용 마스크(36.1%)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플라스틱
에 분류해야 한다고 들었음’과 같은 의견도 나타났으
나, (마스크 구성성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
이 존재하였다. 의류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한 보풀, 
즉 극세사(microfiber)는 대부분 미세플라스틱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세탁기나 건
조기의 사용법 연구 및 내부 필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Choi et al., 2021). 그러나 아직까지 합성섬유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Deng et al., 2020).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등의 노력 못지않게, 패스트패션 
트렌드로 버려지는 의류 쓰레기 문제나 지속가능한 
섬유제품 소비(Yoon & Yoo, 2021)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총 10가지 물품 가운데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종이컵(28.3%)으로서, 미세플라스틱 용어를 접해본 경
우에도 ‘아니오’를 선택한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종이이므로 아닐 것 같다,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
지만 컵 내부의 물질 때문에 잘 모르겠다’ 등의 보충 
의견이 존재하였다. 종이컵이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
이라고 선택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일회용 스포이트나 황사용 마스크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일회용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즉, 
일회용 나무젓가락, 은박접시, 종이컵 등의 재료 물질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단순히 일회용품이면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
이 존재하였다.

한편,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되었는지(Table 
2)에 대한 설문 가운데 ‘예’라고 바르게 선택한 문항 
수의 평균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남 예비교사들의 
경우 총 10개 문항 가운데 정답물질을 선택한 문항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M = 4.90). 여 예비교
사들의 경우 정답물질을 선택한 문항 수가 남 예비교
사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M = 5.51),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p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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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 선택 보충 설명 사례

실
험
준
비
물

컴퓨터
예

아니오
모르겠다

일회용 스포이트
예

아니오
모르겠다

스티로폼 상자

예

아니오

모르겠다

실험 가운

예

아니오

모르겠다

물티슈

예

아니오

모르겠다

여
행
준
비
물

신용카드 

예

아니오

모르겠다

비닐봉지
예

아니오
모르겠다

수영복

예

아니오

모르겠다

황사용 마스크

예

아니오

모르겠다

일회용 종이컵

예

아니오

모르겠다

Table 3. The examples of pre-service teachers' descriptions on microplastic causative substances  

성별 n M SD t p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
남 73 4.90 2.60

-1.47 .143
여 89 5.51 2.58

Table 4. Gender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for microplastic causative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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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황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미세플라
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는
데,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선택에 대한 보
충의견을 서술한 경우도 있었는데, 미세플라스틱 용어
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의 의견 중 일부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선택 빈도를 
살펴보면, ‘빈 페트병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부서지는’ 
상황에 대한 정답률(91.0%)이 가장 높았다. 미세플라
스틱에 대해 들어봤던 응답자의 경우 정답률이 94.2%
나 되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떠올린다는 것(Henderson & 
Green, 2020)과도 일맥상통하며, 상당수 예비교사들
이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서지
고 분해되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다’ 등과 같이 페트(PET)가 플라스틱 소재임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초등학
생은 페트병 쓰레기를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보고되었으나(Han & Kim, 
2019), 성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페트병이 플라스틱 소
재로 구성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eng et al., 2020; Kim et al., 2016). 

과반수 가량의 예비교사들이 ‘아이스팩 속의 젤은 
하수구에 버리고, 겉 비닐은 분리수거(51.2%)’하는 상
황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젤’이 플라스틱 성분이므로 하수
구에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바르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분리수거한 것’이므로 문제가 
안 된다거나, 뭔가를 ‘하수구에 버리니 오염’이 될 것

도 같아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배달이나 
택배물량의 증가로 젤 아이스팩 사용이 사회적 이슈
가 되었고, 사용된 젤 아이스팩을 지자체에서 수거하
거나 고흡수성 수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
는 기업도 늘고 있다(Korea Consumer Agnecy, 
2021). 그러나 고흡수성 수지의 위험성이나 폐기방법
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많고, 관련 교육이나 
안내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광고부착 방지용으로 전봇대에 칠해둔 페인트가 벗
겨진다(47.0%)’에 대한 정답률은 50%에 미치지 못하
였다. 페인트나 코팅제 속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다양
한 고분자 물질이 들어있다. 페인트칠이 벗겨지면서 
미세플라스틱 성분으로 분해되기도 하고, 제조단계에
서부터 표면처리 및 색상 형성, 안료 안정, 내구성 및 
경도 향상, 반짝이 효과, 구조 형성 등을 위해 다양한 
미세플라스틱이 추가되기도 한다(Park et al., 2019). 
페인트는 선박, 도로, 건축 등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모습도 흔하
게 볼 수 있는데, 이를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황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정답률도 저조하였다. 즉,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되는 상황을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41.6%에 불
과했다. 그동안 타이어 분진은 주로 미세먼지 관련 분
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타이어의 주성분이 합성고무 
등 임을 고려할 때 타이어 분진은 미세플라스틱 중 
하나이다(Boucher & Friot, 2017; Park et al., 
2019). ‘도로에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생길 것 같다’라
고 보충 서술한 사례도 있었는데(Table 6), 타이어 분
진은 도로뿐 아니라 대기, 수계, 토양 등으로 유입될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인가?

미세플라스틱 용어 경험자 (n = 138) 전체 (N = 166) 

예 아니오 모르겠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빈 페트병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부서진다. 130
(94.2)

2
(1.4)

6
(4.3)

151
(91.0)

2
(1.2)

13
(7.8)

아이스팩 속의 젤은 하수구에 버리고, 겉 
비닐은 분리수거한다.

72
(52.2)

28
(20.3)

37
(26.8)

85
(51.2)

34
(20.5)

46
(27.7)

광고부착 방지용으로 전봇대에 칠해둔 
페인트가 벗겨진다.

67
(48.6)

22
(15.9)

48
(34.8)

78
(47.0)

28
(16.9)

59
(35.5)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된다. 61
(44.2)

29
(21.0)

45
(32.6)

69
(41.6)

35
(21.1)

59
(35.5)

바닥에 붙어있는 껌이 사람들에게 밟히며 
작아진다.

18
(13.0)

71
(51.4)

48
(34.8)

22
(13.3)

82
(49.4)

61
(36.7)

Table 5. The frequencies (%) of pre-service teachers' choices on the expected situation of 
microplastic contamination



230  전경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타이어 분진에 의한 
오염 비중이 외국에 비해 크다(Lee, 2022)는 연구 결
과도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
염 등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상황은 ‘바닥에 붙어있는 껌이 
사람들에게 밟히며 작아진다’로서, 미세플라스틱 용어
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의 경우에도 18명
(13%)만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된다고 응답하였
다. 절반가량의 예비교사들이 ‘아니다’를 선택하였고, 
그 이유로 ‘껌은 식품이기에 플라스틱이 없을 것’ 등
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 한 결과는 껌이나 
타이어가 ‘고무’이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
상된다, 아니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났
다는 점이다. 

플라스틱의 사전적인 정의는 열이나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모양대로 성형할 수 있는 유기물 기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 또는 이런 재료를 사용한 수지 제품을 
의미한다(Doosan Corporation, 2022; Korean 
Chemical Society, 2022). 플라스틱과 합성수지를 같
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Chemical 
Glossary Compilation Meeting, 2011), 합성 고분자 
물질 중 섬유, 고무로 이용되는 것 이외의 물질을 합
성수지로 총칭하기도 한다(Sehwa, 2001). 또한 플라
스틱을 섬유, 고무, 비닐 등과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
로 구별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Lee et al., 2022). 
이로 인해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오해가 유발
되거나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일부 물질 
위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성섬
유, 합성고무, 비닐 등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학지식의 전달이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 선택 보충 설명 사례

빈 페트병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부서진다.

예

아니오 -
모르겠다 -

아이스팩 속의 젤은 하수구에 버리고, 
겉 비닐은 분리수거한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광고부착 방지용으로 전봇대에 칠해둔 
페인트가 벗겨진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된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바닥에 붙어있는 껌이 사람들에게 
밟히며 작아진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Table 6. The examples of pre-service teachers' descriptions on the expected situation of 
microplastic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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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
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조하는 교육(Park & 
Kim, 2022)이 필요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인지(Table 5)에 
대한 설문에서 ‘예’라고 바르게 선택한 평균 문항 수
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총 5개 가운데 정답상황을 
선택한 문항 수가 남, 여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였고(M = 2.42, M = 2.48), 성별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
다(p = .762). 이는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에 대한 인
식에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Table 4)와 일
치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초등 예비교사들의 성별
과 무관하게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인식 수준
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
해 5단계 리커트 설문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
다. 관련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싶은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에 참여하고 싶은지,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할지 등에 대
해 중립(3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관련 문
제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여 예비교사들의 평균(M = 4.26,   
M = 4.37, M = 4.47)이 남 예비교사들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1). 이는 미세플라스틱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여 예비교사의 비율이 남 
예비교사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Table 1)이 있는 것
과 일맥상통한다. 즉, 여 예비교사들이 자연환경 보전
에 대한 감수성, 책임의식, 대응의지(Choi, 2013; 
Shin, & Shin, 2021) 등을 더 많이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등과학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
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Jo et al., 2002), 여 교
사의 경우 남 교사에 비해 과학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교육의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과
학 수업에서 환경과 관련짓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 교육에 대한 남 교사의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경우도 보고되었다(Kim, Park, 
& Jeong, 2007). 본 연구는 특정 교과목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만 진행되었다는 제한
점이 있다. 향후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세플
라스틱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이미지, 인식, 태도 등
을 다각도로 조사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예비교사들이 이처럼 미세플라스틱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문제해결에의 참여
의지를 나타낸 데 반해,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Table 
2)이나 오염상황(Table 5)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
한 인식 개선이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변화까지 담보
하지는 않겠으나(Pahl & Wyles, 2017),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예비교사들이 많았던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성별 n M SD t p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

남 74 2.42 1.52
-.30 .762

여 89 2.48 1.11

Table 7. Gender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for the expected situation of microplastic 
contamination 

n M SD t p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남 75 3.91 .903

-2.80 .006
여 91 4.26 .743

문제해결에의 참여의지
남 75 4.05 .804

-2.89 .004
여 91 4.37 .626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인식 
남 75 4.15 .849

-2.68 .008
여 91 4.47 .720

Table 8. Gender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microplastic problem-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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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
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초등예비교사들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된 물품을 선택
하도록 한 결과,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
답률이 저조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
황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정답률이 저
조하였다. 

둘째,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
서는, 여 예비교사들이 남 예비교사들에 비해 관련 문
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에 
참여하기 원하며 관련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 여 예비교사들의 평균이 전반
적으로 모두 높았다.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 및 오염
상황 관련 인식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
지만, 초등예비교사들은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
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미세플라
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된 물품이나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미세플라
스틱이라는 용어가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
하였으나(Park et al., 2019) 이 용어를 들어본 적조
차 없는 예비교사들도 일부 있었고, 대중매체 등을 통
해 접해본 경험이 있다 해도 인식 결과가 크게 달라
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의 필
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는 별도의 환경 교과가 없으므로, 환경문
제 관련 내용은 주로 과학, 실과, 사회, 도덕 등의 교
과에서 다루게 된다(Jeon & Kang, 2022).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인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과학 교과의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문제이다. 교육의 목
표 측면에서도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
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의 함양(Ministry 
of Education, 2015)이 중요하므로,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관련 이슈는 과학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다
루어야 할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Lee et al., 2021). 
따라서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련 
인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연구할 뿐 아니라, 예비
교사 교육 및 초등 과학교육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
원 관련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세플라스
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문제 등이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으나(Dioses-Salinas, 
Pizarro-Ortega, & De-la-Torre, 2020; Pahl & 
Wyles, 2017),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미세플
라스틱의 발생원인 물질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예를 들
어, 화학 관련 강좌에서 플라스틱, 합성수지, 합성섬
유, 합성고무, 비닐, 일회용품 등의 의미를 구별하고,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을 물질의 조성이나 성질
과 관련지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세플라스틱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 교
육과정 재구성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나 습
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환경문
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민주적인 과학적 
참여를 중요시한다(Park & Kim, 2022). 그런데 지난 
수년간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ark et al., 2019), 아직까지 
교육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Jeong & 
Yoo, 2020). 일례로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과학 ‘물질의 성질’ 단원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
성(Kim & Lee, 2021)하도록 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
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관심이나 인식을 보다 심도 있
게 조사할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예비교사들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문
제해결을 위한 태도, 실천 의지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보아야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현재 지구상의 거
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이를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인간이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세플라스
틱 배출원에 대한 인식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나 이러
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행동의 변화까지 담보하지
는 않으므로, 향후 미세플라스틱 배출물질 사용 실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저감을 위한 개선 의지
(Deng et al., 2020) 등 다양한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
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
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학부 남학생 75명과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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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명이었다.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참조하여 1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전문가 검토 및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하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전에 뉴스, 인
터넷, TV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험복, 물티슈, 황
사용마스크, 종이컵 등이 미세플라스틱 원인물질로 
제조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을 묻는 설문에서도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된다’와 ‘바닥에 붙
어있는 껌이 작아진다’에 대한 선택 빈도가 상대적
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 예비교사들이 
합성섬유나 합성고무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임
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세플라스
틱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 예비교사들은 관련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이
고, 해결에 대한 참여 의지를 더 보이며, 미세플라
스틱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다. 향후 
과학교육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초등예비교사, 미세플라스틱 원인 물질, 미
세플라스틱 오염 상황, 인식,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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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일부 응답 사례


